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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사람들은반복되는삶에,막막하고답답한현실에지쳐을것입니다.
무언가를성취해야겠다는마음에우리는두려워하고걱정하기도합니다.
하지만바로그자리가우리가예배를드려야하는자리입니다.이런
현실에서도하나님과함께가는것이신앙입니다.많은믿음의선배들은
부름받은그자리에서,일상에서예배를드리는삶을살았습니다.오늘
본문의요셉도그와같은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확고한믿음의신앙인

요셉은마리아가성령으로임신했음을모를때,요셉은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주지않기위해조용히파혼하려했습니다.여기에서우리는
요셉이온화한성품을가졌음을알수있습니다.그의이런성품은그가
단순하고확고한믿음을가진신앙인임을드러냅니다.하나님은천사를
보내요셉이상황을받아들이도록합니다.요셉은마리아가아기예수님을
잉태하게된것을단순하게받아들여마리아를아내로맞았고,피신을하기
위해이집트로떠났습니다.믿음이은사람들은이처럼말씀을단순하지만
확고하게아들이고따르는사람들입니다.하나님이하시는일들이우리를
사랑하기때문에하신것임을믿게되면우리는자연스럽게하나님을

따르게됩니다.

신실하고책임감있는보호자

믿음이서게되면우리는하나님을섬길수있게됩니다.요셉은부양해야
될가족이많은사람이었습니다.현대에도많은사람들은현실에치여
살지만,그당시에도치열한삶을살았습니다.요셉은기적을누리고
살았던사람이아닙니다.그러나그는신실함과책임감으로살아가며어린
예수님을양육하며살았습니다.이것이요셉의삶의예배였습니다.그는
도피생활을하고땀을흘리며일해야했지만,그것이하나님께서함께
하신다는증거였습니다.그는매일의일상을책임감으로,신실함으로,
자신의몸으로예배를드렸습니다.우리도반복되는삶속에서하나님이
부르신곳에서예배를드릴수있길바랍니다.


